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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요  약약    
본 논문은 안정상태의 뇌파(elecroencephalography: EEG)를 활용해 주요 우울 장애(major depressive 

disorder: MDD)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ost-traumatic stress disorder: PTSD)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딥러닝 기반 

분류시스템을 제안한다. 정상인 41명, MDD 46명, PTSD 42명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,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 

분석을 수행하였음. 그 결과, EEGNet이 ShallowNet에 비해 최소 5 % 포인트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였고, 정상인과 

MDD는 85.06 %, 정상인과 PTSD는 87.54 %의 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. 이런 결과는 EEG 기반 딥러닝이 정신질환 

구별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. 

 

ⅠⅠ..  서서  론론  

주요 우울 장애(major depressive disorder: MDD)와 

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ost-traumatic stress disorder: 

PTSD)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, 삶의 

질을 크게 저해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질환이다. 두 

질환은 우울감, 수면장애 등에서 유사성을 보여 현재의 

주관적 진단 시스템에서는 오진과 치료 지연의 위험이 

크다. 특히 소방관과 같은 정신질환 고위험군에서는 

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질환의 만성화 및 재발로 

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

도구의 도입이 필요하다. 뇌파(electroencephalography: 

EEG)는 비침습적이며 개인의 고유한 신경생리학적 

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,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

질환을 감별하는 데 적합한 도구이다[1]. 본 연구에서는 

안정상태 뇌파를 활용해 딥러닝 모델을 통해 정상인과 

MDD, PTSD 환자를 구별하고자 한다. 

ⅡⅡ..  본본  론론  

본 연구에는 정상인 41명, MDD 46명, PTSD 42명이 

포함되었다. EEG는 62개의 채널에서 1,000Hz의 샘플링 

속도로 획득되었고, 눈을 감은 안정상태와 눈을 뜬 

안정상태에서 측정되었다. 외부 자극의 영향을 

최소화하기 위해, 눈을 감은 상태의 3분 데이터를 

분석에 활용하였다. 수집된 데이터는 1 – 55 Hz의 대역 

통과 필터를 거친 후 200 Hz로 다운샘플링 되었고, 자동 

블라인드 소스 분리 알고리즘으로 안구 및 근육 

움직임에 따른 잡음을 제거하였다. 전처리된 데이터를 

CNN 기반 딥러닝 모델인 ShallowNet과 EEGNet에 

적용하여 정상인과 정신질환군을 구별하였다. 모델의 

학습 및 검증을 위해 전체 데이터를 4:1의 비율로 

분할하였고, leave-one-out cross-validation 

(LOOCV)을 통해 분류 성능을 평가하였다. 

 

 

ⅢⅢ..  결결  론론  

표 1은 정상인과 MDD, 정상인과 PTSD로 분류 

조건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. ShallowNet을 적용했을 

때, 정상인과 MDD는 80.46 %, 정상인과 PTSD는 

80.72 %의 정확도로 분류해냈으며, EEGNet을 적용했을 

때는 각각 85.06 %, 87.54 %로 ShallowNet에 비해 

향상된 정확도를 보였다. EEGNet이 시계열 데이터인 

EEG에 더 최적화된 모델이기 때문에, ShallowNet에 

비해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[2]. 이러한 결과는 

EEG 기반 딥러닝이 정상인과 정신질환자를 구별해내는 

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. 향후, 추가적인 연구 

개발을 통해 분류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. 
 

표표  11..  정정상상인인과과  정정신신질질환환군군의의  분분류류  결결과과  

분류 정확도 ShallowNet EEGNet 

정상인 vs. MDD 80.46 % 85.06 % 

정상인 vs. PTSD 80.72 % 87.54 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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